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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근로 상한선 확대 및 할증률 인하 - ④

부칙 제3조(연장근로에 관한 특례) ①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(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“12시간”은 이를 각각 “16시간”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“100분의 50”은 이를 “100분의 25”로 한다.

할증율 25%의 적용대상이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기존의 근로시간을 유지할 때의 연장근로인 4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, 1주 4시간 이내의 연장, 야간, 휴일근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. 

그러나 개정법 부칙에 의하면 25% 할증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‘3년간 1주 16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실시하는 연장근로’로 제한해 명시하고, 연장근로와 휴일근로, 야간근로는 별개의 근로이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연장근로 4시간분 외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50% 할증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.


- 연장근로 할증률에 대해서는 단협에 규정치 않도록 하며, 부득이할 경우에는 “법에 따른다” 정도로 규정해 놓는다.


-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가 바로 반영되도록 할증임금을 기존대로 유지(50%)하고 연장근로 상한선도 12시간으로 명시한다.

- 위 부칙은 최저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어도 법에 규정된 대로하면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.

한편 개정법은 연장근로·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선택적인 보상휴가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행해질 수 있다.

이에 대해 노동계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특정시기에 과도한 노동력 착취가 가능한 무제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며 크게 반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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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는 상시 1,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사업장으로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주5일근무를 실시해야 한다. 그러나 실시 기한만 정해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는 2004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.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그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








